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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눈에 보이는 세상엔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숨이턱막힐정도로 이무더위

에 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

고있으면뭉클하고벅차오르는아름다움

같을걸느낍니다

그를만나고돌아온저녁 한통의휴대

전화문자를받았다 그는 한옥을짓는목

수다 자신의 전시가 열리고있는광주선

이고운치과갤러리에서 가진 광주일보와

의 인터뷰 후 그는 현장인 전북 익산으로

달려가 문득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나무를켜고다듬는모습그대로의사진도

첨부했다 전시장에서 폼을 잡고 찍은 사

진은 어쩜 자신이 아닌 것 같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마무리가 덜 된 현장에서 톱을

들고앉아있는사진속그의얼굴은 나무

를 다루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읽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땀이흥건했다

나무를 켜는 화가 박정근씨가 오는 9

월 15일까지이곳에서 힘이 납니다를 주

제로 개인전을 연다 그는 13년째 대목으

로일하고있다 토목과를나온뒤우연히

절집을 고치는 목수를 따라 집 짓는 법을

배우게 됐다 전국을 떠돌며 집을 짓다가

틈이 나면 무작정 그림을 그리던 그는 지

난해 37살의 늦은 나이에 전남대 미술학

과에편입했다

그의 작업실은 늘 현장이었다 학교와

공사장을오가는나날이계속되면서자연

스레 현장에서 그림을그리게됐다 이 때

문에 그림의 소재와 재료도 현장을 닮았

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에도 현장

의냄새가물씬풍긴다

공사장주변황토는거친질감의한국화

를 만들어 냈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

는보기좋은액자가됐다

소재도 정겹다 강아지를 쓰다듬는 아

이의모습에서는위로는받는대상이 강

아지인지 아니면 아이인지를 모를 정도

의 평온이 감돈다 함께 일하는 목수의

미소는해맑고 거친 노동으로굵어졌을

주먹은 망치보다 단단해 보인다 낡은

사진 속 작가의 할머니와 어린 시절 보

았던 풍경도 이렇게 여과 없이 화폭에

담겼다

그의 작품에는 강아지와 소 등 동물이

많이 등장한다 고향 고흥에서 자라면서

보았던짐승과사람의교감을주로화폭에

담고 있다 어린 시절 고향 농업고등학교

의 사육장에서 힘겹게 갇혀있던 사슴 한

마리를살려주기위해여러날고민했었다

는 소년의 감성이 화폭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

집을짓는것과그림을그리는것은다

르지 않아요 기초 작업이 충분하면 튼튼

한집이되고 그림또한고민이깊으면마

무리도깔끔해요

그에게목수와화가의간극은그리멀어

보이지않는다 나무에선을그을때흔히

먹줄을쓰는데한국화도먹이기본이라는

것이다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먹을 즐겨

썼고 전공도한국화로정했다

목수 화가는 춤도 춘다 어느 날 현장

에서사고로다쳐병원신세를졌는데 그

때 TV를 통해 댄스 공연을 보고 춤에 빠

져들었다 그렇게불을끄고춤을추는모

임에 가입해 신나게 춤을 추고 현대무용

을배우고있다

전국곳곳에서일을하며학교에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일과 학업 어느

것하나포기할순없다 일을하며예술을

배우고 그림을 통해 노동의 소중함을 깨

닫기때문이다

연장을잘다뤄야좋은목수가되는데

연장이나의것이되어야잘쓸수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문의 062367227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사장황토는거친질감의한국화가되고

버려진나무는보기좋은액자로변신했죠

한옥을짓는 현장에서 잠시쉬고 있는목

수박정근씨

개인전이열린선이고운치과갤러리에서작품을설명하는화가박정근씨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토목과출신 13년차대목

37세에 늦깎이로전남대미대에편입

일을하며예술을배우고

그림통해노동의소중함깨달아

집짓기와그림그리기다르지않더라

선이고운치과서 힘이 납니다 전 ���� ���

어린이 눈높이에 딱 맞춘 클래식 연

주회가 열린다 피아노 연주와 동화구

연이어우러진공연이다

지난 2010년 동물의사육제를시작

으로 피터와 늑대 등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온 피아니스트 김정아

(광주대 교수)가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코끼리 왕 바바 모차르트를 만

나다를 진행한다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금호아트홀

1부는 신동 모차르트의 곡들로 꾸며

진다 5살때작곡한소품 5곡과아이들

에게 잘 알려진 작은별을 주제로 한

변주곡을 들려준다 또 피아노를 배우

는 어린이들이 한번 쯤 쳐보는 피아노

소나타 16번 1악장을연주한다

2부 레퍼토리는 프랑스 작곡가 뿔

랑의 작품 아기 코끼리 바바 이야기

다 프랑스 작가 장 드 브루노프의 동

화를모티브로한곡으로부모잃은아

기 코끼리가 꿋꿋하게 삶을 헤쳐 나가

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지혜와 가족애를

알려주는 작품이다 김래현(송원초 5

년) 어린이가 아기 코끼리 바바 이야

기를 동화구연으로 들려줘 눈길을 끈

다

티켓 가격 어린이 5000원 중학생 이

상 1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코끼리 왕바바모차르트를만나다

피아노 연주+동화구연  어린이눈높이에딱!

무등현대미술관은오는 31일까지현

대인에게 여유와 휴식을 전해줄 환경

도예와 생활 다기를 선보이는 정이석

작가의도예조형전을연다

도예가 정씨는 담양의 한 시골마을

아늑한작업장에서흙을만지며분청사

기를재해석하고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옹기에서 분청사기

작업으로 이어지는 현대화된 생활도자

와흙유약 장식기법으로만든다양한

작품을선보인다

또 상감(象嵌) 인화(印花) 조화(彫

花) 박지(剝地)덤벙등기법으로만들

어진 다양한 분청사기를 전시한다 문

의 06222366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1일 유스퀘어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김정아연주

삶에 여유와휴식을주는분청사기

정이석도예조형전 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쓰다듬듯이


